
서편제의 섬 청산도에 핀 ‘과학기술의 꽃’
지스트 사회공헌단 「피움」, <찾아가는 과학캠프> 개최

- 7.11~12. 1박2일로 완도군 청산中 방문, 과학체험·진로 멘토링 등 재능 기부

- 김강욱 교수, ‘마이크로웨이브 기술’ 주제로 전교생 19명 대상 특강 진행

        

▲ 지스트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이 청산도에 있는 청산중학교를 방문해 재능 기부 프로그
램인 <찾아가는 과학캠프>를 개최하고 청산중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이 7월 11-12일 전라

남도 완도군 청산도에 있는 청산중학교를 방문해 재능 기부 사회공헌활동인 <찾아가

는 과학캠프>를 개최했다.

      

* 피움(PIUM): 지스트 사회공헌단의 이름. Positive Interaction Understanding Mind
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, ‘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씨를 뿌리고 물과 
거름을 주어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하자’는 의미이다.   

<찾아가는 과학캠프>는 지스트의 다양한 사회공헌 봉사활동 중 하나로, 광주·전남의 

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흥미롭고 다양한 과학 체

험 프로그램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다.

지난해 전라남도 신의도 신의중학교에 이어 올해 청산중학교에서 1박2일 동안 진행

된 캠프에서는 전교생 19명을 대상으로 ▴도전! 조별 챌린지! ▴기후변화와 에너지 

▴천문학, 그리고 우주탐사 ▴혈액이야기 등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쉽

게 접근할 수 있는 이공계 분야의 주제로 진행됐다. 



캠프에 참여한 지스트 학생 10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한 주제부터 천문학

과 우주탐사, 혈액과 항원·항체 반응으로 알아보는 생물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다

루며 ‘친환경 물병 오호(Ooho)’, ‘소금물·태양광 자동차 키트’ 등을 함께 만들면서 

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. 

              

▲ 지스트 사회공헌단 ‘피움’이 진행한 <찾아가는 과학캠프>에서 완도군 청산중 학생들이 ‘기후
변화와 에너지’ 프로그램 중 ‘소금물·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키트’를 완성하고 기념사진을 
촬영하고 있다.

또한 보다 내실 있고 풍성한 캠프 프로그램을 위해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

의 김강욱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청산중학교를 방문해 ‘마이크로웨이브 기술, 인류 

능력의 확장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.

과학캠프에 참가한 청산중 학생은 “평소 자주 접해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키트들로 

실험해볼 수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”며 “멀리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멘토 

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, 수업을 재미있게 잘 해주셔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

었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 

지스트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‘피움’은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

프로그램을 쉽고 흥미롭게 제공함으로써 학습 기회와 진로 체험의 격차를 줄이는 

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. 

‘피움’은 올해 3회*에 걸쳐 진행되는 <찾아가는 과학캠프>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심

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▴랜선멘토링(온라인 학습·진로 멘토링) ▴AI 꿈나무 캠

프(오프라인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) ▴지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(지스트 캠퍼

스에서 진행하는 과학캠프) 등을 통해 지식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. 

* 전남 완도군 청산중학교, 전남 고흥 금산중학교, 전북 김제 만경여자중학교



다양한 교육기부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‘피움’의 활동으로 지스트는 

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‘대학진로탐색캠

프 사업’의 전라·제주권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.

김기선 총장은 “<찾아가는 과학캠프>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

을 불러일으키고 지스트 학생들에게는 지식 나눔을 통해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의

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”라며 “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재능 기부를 펼치는 지스트 

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폭넓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

